
 
 
 
 
 
 
 

 
 

성가대 소식 

1. 30 주년 음악제 준비를 위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연습기간중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월 27 일(일) 오후 미사 연습후 음악제에 관하여 간단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가족 동정 
• 한국에 다녀오신  윤안도 요셉 형제님께서 오시면서 특송에 사용할 수 있는 악보집과 여러 점의 

좋은 악보를 성가대를 위하여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6/1 유비오 지휘자님과 요안나 자매님 쌍둥이 손녀들의 백일을 맞아 2 주 여정으로 동부에 

가십니다. 기쁜 만남으로  좋은 여행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 고국방문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은 

한국에서 6 개월 연장 근무하시기로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기도 요청 

• 북가주 여성 제 7 차 꾸르실료에 성가대 가족중에 김재훈 세실리아, 강인경 세실리아 자매님이 

5/31-6/3(일)까지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사랑안에 흠뻑 젖어 나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 꼬똘렝코 수녀님 5/21-5/31 까지 피정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많은 은혜받고 돌아오시도록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요한 20,19-23 ]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주       제; “일치의 성령.” “성령강림 대축일” (다해) 2007 년  5 월 27 일 

복음 묵상;  [요한 20,19-23 ] [사도 2,1-11] [1 고린 12,3 ㄴ-7.12-13]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와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동안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일치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져 불신하고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심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아니면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 받은 느낌 그대로 진리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친교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신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인천 윤승일 신부님 강론 에서)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성령 강림 대축일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그 부활시기를 지내고 있다.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그 기쁨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지내고 있다. 부활시기는 50 일간 지속된다. 40 일째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우리 나라에서는 가까운 주일에 지냄), 50 일째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거행한다. 성령의 강림은 그리스도 

부활의 완성이며 종결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고 

하셨다(요한 20,22 참조). 곧 부활의 새 생명은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강림은 부활의 마지막 사건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시기 50 일이 막을 내린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죄의 용서'와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의 활동'이라 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시다.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그 결실을 맺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결실이다 

 

 

 

 

 

성령 강림의 의의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이어서 세상 종말까지 지상의 나그네요 순례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탄생, 즉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탄생과 그 시작은 성령의 놀라운 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힘은 

인종과 나라의 온갖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삶에서 맺는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 7,17)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신자들이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바오로 사도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 

 

 


